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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상품판매 관련 2차 실무협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회사는 매출 목표 달성을 전제로 검토했다며 ▲자폭 단말기 회수와 이에 대한 요금 감면 ▲재발 기관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적용 등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안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고 협의를 중단했다. 
이후 21:30분 중앙상집회의를 열어 상품판매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끝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투쟁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중앙상집은 2003년에도 수차례 사측이 문서시달을 통해 패널티 적용을 밝혔지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사측의 대안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뿐이라고 질책했다.
지재식위원장은 “손실이 나더라도 매출 부풀리기에만 전념하는 것은 회사가 망해가는 길”이라며 “이번 상품판매 문제는 MNP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스윙폰, 원폰 등 신상품의 대부분이 단말기와 관련된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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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본부


   11일차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를 금지하라!


상품판매 전담팀을 즉각 해체하라!





  중앙본부


  16일차





16일 상품판매 관련 2차 실무협의 결과











철/야/농/성





회사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어… 


투쟁방향 전환해야 한다.























